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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하면 체중이 늘어날까, 아님 줄어들까?

연애와 체중 간의 관계를 연구한 상반된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영국 국립 생명 공학 정보 센터는 지난 2016년 연인간 

만족도와 체중 증가의 연관성을 찾는 실험을 진행했다.

연구팀은 지난 4년간 169쌍의 신혼부부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행복도를 측정했다. 더불어 몸무게 변호도 기

록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행복도와 몸무게는 비례하게 

늘어난 것이다. 

자료 분석 결과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 행복하다고 말

한 커플일수록 체중이 대략  1년간 1.8~2kg 이상 늘었

다. 반대로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던 커플은 만족도가 낮

았으며 헤어질 위기도 잦았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안정된 관계를 유지한 

커플들은 더 이상 연인을 유혹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

함을 갖고 있다.”며“그래서 엄격한 식단 관리를 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는 또 있다. 

호주 CLU 소속 과학자들은 부부 1만 5천 명을 상대로 

10년간 행복도와 체중을 기록했다. 연구 결과는 역시 행

복한 커플일수록 체중이 증가했다. 연인에 대한 신뢰감

이 높을수록 체중관리에 대한 압박감이 덜했다. 

다만 연구팀은 당부의 말도 함께 남겼다. 

연구를 이끈 과학자는“행복한 연인이 체중 유지를 소

홀히 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며“장기적인 측면에서

는 연인과 함께 체중 감소 노력을 다시 할 것을 권한다.”

고 전했다. 

반면 연애를 하면 살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랑 호르몬‘옥시토신’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것

이다.

2015년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남녀가 사랑에 빠

질 때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 중‘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에 주목했다.

엘리자베스 로손 박사를 필두로 한 연구팀은 평균 27

세의 남성 25명을 대상으로‘옥시토신이 열량 섭취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 중 13명은 정상 체중이었고, 나머지는 과체중이거

나 비만이었다.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이 눈치채지 못하

게 한 뒤, 무작위로 코 안에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뿌리

는 집단과 금식 후 위약을 먹는 집단으로 나눴다. 그리

고 한 시간이 지난 뒤 참가자들이 직접 아침식사 메뉴를 

선택해 먹도록 했다.

사흘 뒤 놀랍게도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뿌린 그룹은 

훨씬 적은 칼로리와 지방을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

시토신을 뿌린 집단은 아침 식사를 할 때 평균 122칼로

리를 덜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하는 지방량도 

9g 정도 적었다. 옥시토신은 지방 연소 과정을 촉진해 인

슐린 감수성 등의 대사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것도 확

인됐다.

연구를 주도한 엘리자베스 박사는“아직 연구가 더 필

요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비만과 대사 합병증 치료제

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연애와 체중’ 관계에 대한 상반된 연구 2가지


